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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

○ 현재 한국은 魔의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지체되며 중진국 함정(trap)에 

빠져있음

  – 기존 주력산업(제조업)의 성장한계로 구조적 저성장 단계 진입

     * 성장률 : (’91~’97년) 7.5% ⇨ (’98~’08년) 4.4% ⇨ (’09~’11년) 3.4%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 심각

  – 사회 양극화 심화

  – 낮은 생산성으로 사회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병목현상(bottleneck) 발생 등

○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에는 ’08년 ICT 거버넌스 개편 실패에 따른 국내 

ICT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

  – 우리 ICT는 GDP의 10%에 육박하고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이자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기본 인프라임

  – 그러나 ’07년 아이폰(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읽지 못하고 관리형·분산형 거번너스로 전환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으로서의 ICT가 그 활력을 상실

  – 특히 선진국 경제가 중소벤처 중심이 되는 SW·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 HW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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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집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완화 대처에도 소홀  

  – 현재 세계적으로 글로벌 ICT 패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창의경제·창조산업 경쟁에서 완전히 뒤쳐질(left far 

behind) 위험이 농후

○ 따라서, ICT의 미래적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 및 ICT 정책을 혁신함으로써 우리 ICT의 성장동력 재복원과 

소프트, 창의지식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

  – 향후 몇 십년간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priority)의 국가 현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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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ICT 거버넌스 개편과 ICT Korea의 추락

II.

’08년 ICT 거버넌스 개편의 의미

○ ’08년 ICT 거버넌스 개편의 중점은 ① 전략형·집중형에서 관리형·분산형

으로의 전환과 ②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의 회귀

○ 즉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예견하지 못하고, ICT 자체는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 

미스, ICT 활용(소비) 및 타 산업과의 융합에만 초점을 둔 관리형·분산형으로 

전환

  – 그 결과 ’08. 2월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ICT 주요기능은 4개 부처로 분산

  – 다른 나라가 모두 인터넷 혁명의 과실을 향유하는 동안 우리는 ICT 강국 

몰락의 위기상황 초래

<ICT 정책기능 분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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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부가가치형 소프트 경제로의 전환 시점에서 전통 제조업(굴뚝산업

+ICT) 중심으로 더욱 회귀하는 역선택(제조업 위주 산업부처가 IT·SW

산업을 함께 관장)

  – ’08년 당시 한국 ICT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부가가치(및 고용유발)가 낮은 

ICT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

(60%, OECD IT Outlook 2010), 하루빨리 SW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어야 

하는 시점

  – 따라서 당시 한국 ICT 산업의 전략은 “높은 ICT 제조업 경쟁력에 맞는 

서비스산업(SW)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음에도 제조업 중심 부처가 

함께 담당하게 되면서 중요한 전환기회(turning-point) 일실

[OECD 국가들의 ICT 부문 부가가치 분포]

*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OECD 국가들의 경우, 역으로 ICT부문 부가가치의 80%를 제조가 아닌 서비스에서 

창출 중, 특히 ICT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금방 catch-up이 가능한 분야여서 

문제는 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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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 인해 요소투입 및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일부 제조 대기업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 지속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양극화 심화의 현안 문제 완화에도 실패

’08년 체제의 구체적 문제점(사례)

○ 이러한 분산형, HW 중심 ICT 거버넌스가 행정현실 및 업계에서 노정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ICT 산업을 나눠 맡은 부처 간에 갈등과 중복이 심화

  – 정통부 해체로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점화

  – 정진기금-방발기금 갈등 문제, 규제-진흥 혼선 문제 등(부처간 엇박자로 

혼란만 가중, 전자, ’10. 4월)은 대표적 사례

  – 아이폰 쇼크 이후로 총괄부처 논의(소위 ICT 컨트롤타워 논쟁)가 대두

되면서 부처간 주도권 경쟁 치열

  – ICT 산업 : 방통위(방송통신산업) ⇔ 지경부(정보통신산업)

    * 사례 :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갈등

  – 콘텐츠 : 방통위(방송콘텐츠) ⇔ 문화부(디지털콘텐츠)

    * 사례 : 방송콘텐츠업무 관할권 다툼 

  – 정보보호 : 방통위(방송통신망 정보보호) ⇔ 행안부(정보보호 총괄) ⇔ 

지경부(정보보호산업)

    * 사례 : 행안부(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과) / 방통위(네트워크기획보호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그 결과 가시적 성과 예상 정책은 중복 추진, 문제 정책은 떠넘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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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며 ICT 분야에서 “책임행정” 소멸

<참고 : 대표적 업무 중복·갈등사례>

∙ ‘휴대폰 가격표시제’

  – 방통위의 이동통신정책과 조율이 안 된 채로 시행되며 통신비 논란 부채질 및 일반 국민에게 

정책혼선 유발(’12.3월) 

    * 휴대폰 가격표시제 :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서, 스마트폰 요금

제와 방통위의 단말기 자급제 도입 정책 등과 충돌

∙ WiBro 활성화 정책 

  – 방통위는 WiBro 활성화를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및 활성화 정책 방안 발표(’12.3월), 지경부는 

WiBro 장비 지원정책 발표(’12.4월)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관련 협회 소관

  – 지경부는 IPTV산업협회, 방통위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를 산하단체로 등록

∙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운용

  – 조성주체(방통위)와 활용주체(지경부) 상이로 국회 등에서 비판 지속

  – ’11년도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수입 배분

∙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

  – 소요재원 확보 등의 사유로 지경부와 방통위가 공동 추진 

∙ 한글자판 표준 논란

  – 휴대폰 한글자판의 표준화 관련 지경부의 단독표준 주장과 방통위의 복수표준 입장으로 업계 

혼선

  - 일반폰은 단독 표준, 스마트폰은 복수 표준으로 정리(’11.6월)

∙ 스마트폰 OS 개발 논란 

  – 지경부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모바일 OS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두달만에 백지화

(’11.10월)

∙ 클라우드산업협회 출범  

  – 지경부는 클라우드산업협회 출범(’12.5월), 방통위는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시행 등으로 업계 

혼란 유발

∙ NFC(근거리무선통신) 사업 지원

  – 지경부는 모바일카드 표준화 및 시범사업(’11.5월), 방통위는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확산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시범사업을 진행

◆ 지경부의 장비·기기·SW 정책과 방통위의 네트워크‧플랫폼‧서비스‧콘텐츠 정책이 괴리되면서 업계불편, 시장혼선 

초래 및 경쟁력 약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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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ICT 기획·조정능력의 한계로 정책효율성이 크게 저하

  – ICT 정책이 최우선순위를 갖는 부처,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가 사라짐

  – ICT 기능을 이관 받은 부처는 자신의 주력이 아닌 관계로 정책관심도가 

급락하였고 전문성도 없다 보니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

  – 아이폰 충격 이후에도 ICT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종합대책(Big Picture)이 

아니라 부처별로 자신의 기능에 집중된 부분별·비현실적 대책을 양산

하면서 혼선 초래

  – IT 특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부처 상위 조정기제 통한 ICT 컨트롤

타워 복원을 모색했으나, 제한된 조직·예산·전문성 부족으로 역할 수행에 

한계 명확*

    * ICT 정책개발·조정 보다 관련부처 정책을 단순히 종합·발표하는 수준 지적 다수 

  – 그 결과, 네트워크·서비스·콘텐츠·단말기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ICT 산업의 통합적 지원정책 수립이 근본적으로 곤란하였고, 정보화

(수요)와 정보통신산업(공급) 간 정책적 연계도 상실

  – 종합 비전과 중장기 계획 없이 과거의 ICT 정책들을 각 부처가 답습함으로써 

남들은 앞서가는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고 말았음

○ 셋째, 기업(정책소비자) 불편 및  ICT 관련 종사자 사기도 크게 저하

  – ICT 분야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신 다수 부처 상대 및 중복 규제

  – “IPTV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위해 방통위, 지경부, 교과부, 문화부를 찾아

다님”(매일경제, ’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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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관련하여 여전히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머물러 있음(공인인증 

: 행안부, 게임심의 : 문화부, 본인확인 : 방통위)” (조선, ’10. 3월)

  – “ICT 산업 홀대론”은 조직개편 직후부터 현재까지 회자

  – SW 개발자를 일당제 노동자 취급(기술자 등급을 실력과 무관하게 학력과 

연차로만 산정) ⇨ “명문대 나와도 SW 개발자는 시간급 인생, 장가가기도 

힘들어”(조선, ’11. 8월)

    * SW학과, 서울대 5년, KAIST 7년간 정원 미달

  – 그 결과 ICT 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ICT 전담부처 필요성 지속 제기

  – ’11. 9월 전자신문이 ICT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응답(반드시 필요 : 67%, 대체로 

필요 : 23%)

  – ’12. 9월 서울대 행대와 매경이 공동 주관한 ICT 업계 임원 설문조사에서는, 

67%가 현재의 분산형 체제가 업계에 부정적 영향 지적, 76.3%가 ICT 전담 

통합부처 요구

’08년 분산형 체제의 결과 : 지난 4년간 ICT Korea 몰락 위기

○ 국내 ICT 산업은 동력을 상실하고 추락 위기에 내몰림

○ 첫째, ICT의 주변부화로 생산, 수출, 고용 모두 줄어들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며 국민경제 기여도도 동반 하락 

○ ICT 생산의 경우,

  – 성장속도는 지난 정부에 비해 약 30% 가량(29.8%) 둔화, 세계 경제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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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체산업 둔화폭보다 큼

<ICT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p)

구분 ’03-’07(A) ’08-’11(B)
상승 둔화폭

(B - A)

성장 둔화속도

((B-A)/A)

GDP성장률 4.3 3.1 -1.2 -27.5

ICT산업 12.8 9.1 -3.7 -28.9

비ICT산업 3.6 2.6 -1.0 -27.2

 * 자료 : 한국은행(2012).

  – 그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ICT산업의 명목 GDP 대비 비중>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ICT산업 비중 8.6 8.5 8.2 8.0 8.0 8.7 8.0 

* 자료 : 한국은행(2012).

  – 국내 ICT산업의 GDP 성장 기여도도 1.2%p에서 0.8%p로 감소

<GDP 성장 기여도 구성>

(단위 : %, %p)

구분 ’03~’07 ’08~’11

GDP 성장률 4.3 3.1

ICT 산업 기여도 1.2 0.8

비ICT 산업 기여도 3.2 2.4

* 자료 : 한국은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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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수출의 경우,

  – 수출증가율이 눈에 띄게 하락, ’11년의 경우 세계 ICT 시장은 6.8% 성장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ICT 수출은 1.3% 감소

<ICT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억불, %) 

’03 ’04 ’05 ’06 ’07 ’08 ’09 ’10 ’11

ICT 수출 679 903 983 1,079 1,194 1,195 1,098 1,388 1,369

증가율 22.4 32.9 9.0 9.7 10.7 0.1 -8.1 26.4 -1.3

세계 ICT 성장률 8.6 11.4 6.1 5.9 11.3 6.6 -4.8 5.8 6.8

 * 자료 : ICT 수출(NIPA,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제외), 세계 ICT 성장률(Gartner, IMF2012).

  –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감소하여, 30%

대에서 20%대로 추락

<ICT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06 ’07
’03-’07 

CAGR
’08 ’09 ’10 ’11

’08-’11 

CAGR

ICT 수출(A) 1,079 1,194 15.2 1,195 1,098 1,388 1,369 4.6

우리나라 전체 수출(B) 3,255 3,715 17.7 4,220 3,635 4,664 5,552 9.6

ICT 수출 비중(A/B) 33.1 32.2 　 28.3 30.2 29.8 24.7 　

* 자료 : 전체 수출(한국무역협회), ICT 수출(NIPA, 단, OECD ICT 분류체계에 따라 정보통신응용

기반기기(냉장고·에어콘·세탁기 등)는 제외)

  – 전체 무역흑자를 견인하는 추세(ICT 제외 산업 무역적자를 보전하면서 흑자

기조 유지)는 이어갔으나, 무역흑자 폭은 답보(’03~’07년 : 2,370, ’08~’11년 

: 2,533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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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 및 ICT 산업 무역수지 규모>

(단위 : 억불, %)

구분 2003 2007 2008 2009 2010 2011 ’03~’07 ’08~’11

전산업 150 146 -133 404 412 308 983 992

IT산업 294 593 563 562 736 672 2,370 2,533

* 자료 : 전산업(한국무역협회), ICT산업(NIPA,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제외)

○ ICT 고용의 경우,

  – ’08~’10년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03~’07년 대비 증가율이 약 30% 감소

  – 전 산업 증가율 보다도 저조(’08~’10년간 ICT 산업 2.3% vs 전 산업 3.2%)

<ICT 산업 상시 종사자 수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명, %)

상시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1995 2000 2005 2010 ’96~’00 ’03~’07 ’08~’10

ICT

(비중)

39.5

(3.6)

53.6

(4.9)

69.6

(5.4)

76.8

(5.1)
8.2 3.2 2.3

전 산업 1,109.7 1,100.3 1,297.3 1,515.4 -0.1 3.3 3.2

* 출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ICT 융합에 집중한다고 했으나 정작 ICT 자체(core)의 소홀로 ICT 인력 

양성에 애로를 겪음(대학 재학생 수 감소 등)

  – 건설, 금융, 보험, 공공행정, 도소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ICT 

중간재 활용률에도 많이 못 미칠 정도로 ICT 인력 활용도 저조(ICT 인력난 

호소와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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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별 ICT 중간재 활용률 및 ICT 전문가 종사율]

  – 미국, EU 등과 비교해도 분야별 ICT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

[주요국가의 산업별 ICT 전문가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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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창의경제·창조산업의 핵심인 SW 발전 지연 지속

  – SW를 HW의 종속물 내지 부분품(부품)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개선되지 

않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HW 편중적인 구조가 거의 고착화 단계(SW 

관련 예산이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HW 대비 9:1 수준에 불과)

<연도별 ICT 분야 HW 및 SW R&D 예산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HW 투자 예산 8,046 8,855 8,369 7,639 8,204 8,733 

SW 관련 예산 708 779 988 1,643 1,109 1,148 

 * 자료 : NIPA(2012).

[ICT HW(기기)·서비스·SW 비중 비교]

  – SW 분야가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등 소위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확산

되며(최근 4D = 3D + Dreamless) 관련 대학 학과로의 진학 기피로 인해 

현장 인력 부족 극심

    * 국내 대학 SW학과의 평균 정원은 (’00) 120명 ⇨ (’12) 50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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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연 평균 임금]

[KAIST 학생들의 전공 선택 변화]

[점점 줄어드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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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SW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vicious circle) 속에 글로벌 

ICT 기업의 하청국가로 전락 위기감 : 삼성·LG 등 국내 제조사들의 경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주도하기 보다 따라하기 급급 

    * 삼성·LG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안드로이드 의존도는 95% 이상

○ 셋째,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 구조가 온존하며 ICT 분야에서 양극화 

심화

  – ’07~’11년간 우리 ICT 수출은 2.68%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그나마 대기업이 

7.86% 성장하였으므로, 전체 ICT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크게 감소 

결론 가능

<ICT 전체 수출 및 그 중 대기업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억불, %)

　 ’04 ’05 ’06 ’07 ’08 ’09 ’10 ’11
CAGR

(’04~’07)

CAGR

(’07~’11)

전체 2,538.40 2,844.20 3,254.60 3,714.90 4,220.10 3,635.30 4,663.80 5,552.10 11.83% 5.91%

　 ICT 997 1,083 1,191 1,301 1,312 1,209 1,539 1,566 6.66% 2.68%

　 (비중) 39.3 38.1 36.6 35 31.1 33.3 33 28.2 - -

　　대기업 627.4 644 615 646 658 773 1,015 1,098 8.32% 7.86%

비중 52.9 59.5 51.6 49.7 50.1 64 65.9 70.1 - -
  

* 자료 : ICT 수출은 지경부(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포함), 대기업 수출은 각사 경영보고서.

  – 대기업 중심·노동절약적 제조업·HW 편중적인 산업구조는 ICT 중소

벤처 성장도 저해하며 청년실업 가중 : 세계적 스마트 혁명 붐에도 불구하고 

국내 ICT 벤처 비중은 감소 추세 



••• 16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선진경제 진입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및 정책 제언

정 책 자 료 집

<ICT 벤처기업 수 및 비중>

(단위 : 개, %)

2008 2009 2010 2011

전체 벤처기업 수 15,402 18,893 24,645 26,148

ICT 벤처기업 수 4,063 4,742 5,912 6,162

(비중) (26.4) (25.1) (24.0) (23.6)

* 자료 : 벤처기업협회

○ 총 평

  – 결과적으로 발달된 인프라와 HW 기반 위에서 제2 인터넷 혁명을 계기

(모멘텀) 삼아 SW·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는데 실기

  – 오히려 세계적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우리 ICT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성장 기여 하락, 국제적 위상은 추락

  – 이는 주관적으로 업계 불만 누적으로 이어지고, 객관적으로는 주요 국제

지수의 추락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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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책고객들의 애로 사례(종합)>

∙ (통신사) 서비스 허가는 방통위, 단말기 개발은 지경부, 콘텐츠 보급은 문화부와 협의 

⇨ 三重苦, 부처간 이견·갈등시 시장 및 산업 활성화 지연 호소

∙ (포털 등) 한때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견해(고용없는 성장/정보전염병), 규제강화로 

인터넷기업의 전·폐업 확산, 스마트폰 중심의 세계적 무선인터넷 활성화 초기대응 

실패

∙ (SW 업계) 지경부 이관 후, 지원조직이, 局 단위(구 정통부의 SW진흥단) ⇨ 1개 課로 

축소(후에 2개課), 중후장대한 전통(굴뚝) 산업에 밀려 홀대 호소

∙ (콘텐츠 업계) 디지털콘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기기에서 소비되므로, 네트워크-

기기-콘텐츠간 정합성이 필수이나 유기적 연계 제약

∙ (정보보호 업계) 산업 육성은 지경부, 보호법제 적용은 행안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담당해, 3개 부처 모두를 상대해야 함

∙ (해킹 피해층) 7. 7 DDoS 공격 당시, 통신사업자·관제센터 등의 정책수단이 없는 

행안부(정보보호 총괄)는 대처에 무기력 

∙ (ICT 중소벤처) ’09. 3월 슈퍼 추경시(29조원), 부처별 ICT사업(1조원)이 조율 부재로 

중복 등의 문제가 발견되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

  – 민감 분야, 정책조율 필요 분야는 부처간 떠넘기기/미루기로 일관 

∙ (해외 ICT ODA) 다수 부처·산하기관이 경쟁적·난립적으로 ICT 국제협력 추진 ⇨ 
개도국 대상 ‘ICT Korea’ 國格 제고 아닌 저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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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ICT 국제지수 하락>

∙ ’08년 이후 ICT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지수 순위가 하락하며 우리 ICT산업의 국제

경쟁력 추락에 대한 우려 증대 

  – ITU·UN 지수는 1위를 유지했으나, WEF·IMD·EIU 등 민간기관 지수 5개는 

10위권 밖 하위권 

  – 전반적으로 ICT 인프라, 활용도, 인적자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 기업 

환경, 법·제도 환경, 정부정책 등에서 낮은 평가

  – 특히, 대부분이 정량적인 지표들로 구성된 지수보다 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인 

개별지표들로 구성된 지수에서 경쟁력이 낮게 측정

<ICT 국제지수 현황>

발표

기관
지수명 평가내용

우리나라 순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ITU* ICT 발전지수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역량 평가
- - 2 1 1 -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ICT 환경(행정규제 등), 준비도, 

활용도 평가
19 9 11 15 10 12

글로벌경쟁력지수 中 

기술준비도

초고속인터넷 현황,

신기술 도입 적극성 등 평가
7 13 15 19 18

IMD
국제경쟁력지수 中 

기술인프라

통신서비스 가입자수, 요금, 통신 

분야 투자 등 
6 14 14 18 14 14

EIU
IT산업 경쟁력 지수

IT인프라, 인적자원,

법·제도·기업·R&D 환경 등 
3 8 16 - 19 -

디지털경제 평가 IT수용도와 활용도 평가 16 15 19 13 -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웹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 평가
6 - 1 - 1

 * WEF(세계경제포럼), EIU(이코노미스트 부설연구소),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 ITU, UN 지수는 100% 정량지표, 나머지 지수들은 정성+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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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ICT 관련 시급한 정책현안

III.

스마트 환경변화와 우리 ICT의 현 주소

○ 전 세계는 현재 스마트, 소셜 혁명 중

  – TGIF로 대변되는 애플(아이폰),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우리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모 중

  – 컴퓨팅 부문(인터넷)을 중심으로 통신, 방송, 미디어 등이 흡수되며, 콘텐츠-

플랫폼 - 네트워크 - 기기(C-P-N-D)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생태계(ICT 

Eco-system) 구조로 이행

<ICT 패러다임 변화>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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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 

  – 특히 SW가 C-P-N-D의 연결고리가 되고, 사진, 서적, 음악, 동영상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되면서 SW, 콘텐츠가 스마트 시대 신성장동력

으로 각광

  – 최근 선진경제는 모두 제조업(성장·고용 둔화) 아닌 인터넷·앱(애플리

케이션 : SW 또는 콘텐츠)경제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추진 중

○ 반면 우리는 스마트 혁명과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쟁시대 대비에 대단히 

취약

  – 스마트폰 등장 까지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주로 HW 부문 통해 ICT 강국 

위상을 유지했으나, 글로벌 ICT 기업 주도의 플랫폼 경쟁으로의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며 플랫폼 경쟁시장 진입이 지연

  –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국내 SW 부문의 격차는 여전하며*, HW 부문도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시장에서 위상 저하**

    * 오픈 소스 커뮤니티 참여도가 낮아 Linux, Apache, MySQL 등 인터넷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여 

인터넷 생태

    **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위상 정립을 통해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드로이드 진영 자체가 애플에 비해 후발 플랫폼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구글이 원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할 경우 직접 단말기 생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근본적 불안 요인 존재 

  – 특히 스마트 시대에는 혁신벤처가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나, 미국은 닷컴 붕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 신화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재

    * 카카오톡, 앤서스 등 일부 성공사례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SW·인터넷, 영상콘텐츠 부문 국내 벤처 

발전이 부진하고 전문적인 벤처 투자기업 등이 미국 등에 비해 발전하지 못해 신생기업 발전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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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인터넷, 영상콘텐츠 관련 국내 벤처등록기업 수>

2008 2009 2010 2011. 5월

SW·인터넷
(전 산업 비중, %)

1,853
(12.0)

2,172
(11.5)

2,791
(11.3)

3,007
(11.3)

영상콘텐츠
(전 산업 비중, %)

64
(0.4)

81
(0.4)

133
(0.5)

156
(0.6)

전 산업 15,401 18,893 24,645 26,713

 * 자료 : 기술보증기금(2011)

    * 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활용 용이성은 전 세계 국가들 

중 2000년 13위에서 2011년에는 17위 기록

ICT 정책 어젠다

○ 스마트 시대·지식정보화 시대로 이행 등의 세계사적 흐름, 세계 산업 구조

에서 우리의 위치 및 강·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0년대 철강 

⇨ ’70년대 자동차 ⇨ ’80년대 반도체 ⇨ ’90년대 IT를 이어 향후 우리의 

미래 먹거리 분야는 ICT 기반의 SW·콘텐츠 등 지식정보창조산업

<시기별 국가 주력산업 및 성과>

산업 육성시기 육성근거 및 성과 

철강 60년대말 

․ 1968년 포항제철 설립,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 세계 6위의 철강생산국(2009년 기준)
․ 전체 수출의 6.1%(2009년 기준)

자동차 70년대중

․ 1973년 장기 자동차공업진흥계획 

․ 1976년 최초의 국산차 ‘포니’ 생산 
․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2010년 기준)

반도체 80년대초
․ 1981년 국가 최우선 전략산업 지정

․ D램 반도체 시장의 55.5% 점유(2010년 기준)

IT 90년대중
․ 1994년 정보통신부 설립/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 GDP대비 비중 : 1980년 2.2% ⇨ 1998년 11.6% 성장

?

*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재구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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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와 HW 기반을 갖고 있어서 SW·콘텐츠

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금 세계적으로 ICT 산업은 생태계 간 

패권경쟁을 벌이며 급변하는, 이른바 ‘판(padadigm)’이 바뀌는 시기에 해당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도 큼

○ 지금까지 환경변화 분석 및 우리 ICT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종합 고려해 

시급한 몇 가지 정책과제(대안) 제시

(1) 창의지식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ICT 정책방향 전환

○ 의의

  – 전 세계적 스마트 생태계 경쟁 추세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도 달성 불가능

  – ICT 생태계 조성 전략 및 SW·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전환 시급

○ ICT 정책 프레임워크 재정립

  – ICT 활용 보다 ICT 핵심영역 자체의 우선적 진흥 및 이를 통한 자연스런 

타 부문 확산, SW·콘텐츠 중심 혁신적 벤처 생태계 구축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새로운 ICT 패러다임 하의 인프라 고도화 및 통신서비스 정책 수립, 

스마트 시대 적합한 규범 마련, 오픈 정부 플랫폼 구축 등 핵심 정책영역 

재조정

    * OECD도 ICT 정책 프레임워크를 권고(2012 Internet Economy Outlook)하며 ICT 자체의 혁신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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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policies

Fostering ICT innovation Increasing diffusion/use
Maintaining a healthy ICT

business environment
Enhancing

the infrastructure
Promoting trust online

R&D programmes Diffusion to
businesses

Competition in ICT markets Broadband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Government
development

Organisational
cha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ndards Privacy protection

Government
procurement

Professional/managerial 
ICT skills

Trade and FDI Electronic
payment/settlement

Consumer
protection

Venture finance Diffusion to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ternational co-operation General network
infrastructure*

Innovation
networks

E-government

Content

Government
demonstration

RFID

    *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ICT 정책 최우선 순위로 브로드밴드 등 인프라와 인력 양성 부분이 

선정

[ICT 정책 우선순위(OECD 회원국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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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지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시급히 소프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SW·콘텐츠를 국가의제화 한다는 

분명한 시그널 전달

  – 더 이상 HW의 종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 최고의 우선순위 부여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

(2) SW·콘텐츠 중심으로 혁신적 벤처 생태계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 의의

  – 지식 집약적이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SW·콘텐츠 산업 활성화 자체가 

    * 미국의 경우 ’11~’12년 2년 연속으로 SW 개발자(엔지니어)가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미 취업 포털

사이트 careercast), 반면 우리는 현재 “정부 푸대접으로 SW 개발자는 장가가기도 힘든” 상황(조선, 

’11. 8월)이어서 극명하게 대비

  – 고위험- 고수익, 혁신 지향적 SW·콘텐츠 산업은 중소벤처에 가장 적합 업종

○ 벤처 투자의 양적·질적 개선

  –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액 증대, 연기금 및 민간기관 투자 참여 촉진책 강구

  – 과학·공학 분야에 전문 벤처캐피탈 리스트 양성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 M&A 활성화* 통한 밴처캐피탈 회수시장 구조 개선

    * 현실적으로 IPO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M&A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 M&A를 단순한 머니게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M&A 

풍토 조성

  – M&A 기회 탐색, 계약 디자인, 리스크 헷지 등 M&A 전반에 조언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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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양성

○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 투자 촉진

  –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및 창업가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 마련

○ 벤처인력 수급구조 개선 및 SW 고급인력 양성

  – ‘SW 개발자가 대우받는 환경’ 조성으로 SW 산업으로의 고급인력 흡수 

촉진

  – 공인기관에 의한 종합·체계적 인력 수요 전망 및 양성으로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급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3) 지속 가능 성장 위한 인프라 고도화

○ 의의

  – 브로드밴드는 지식기반 유비쿼터스 사회 이행 위한 기본 인프라

  – 그러나 최근 ICT 시장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주도하는 수직적 생태계에서 

SW 기반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고, 콘텐츠 및 단말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수평적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네트워크 부문의 수익 보전 문제가 갈등화

(소위 ‘망 중립성’ 이슈) 

○ 지식정보사회 주도 위해 인프라 지속 고도화 

  – 현재의 100Mbps 광랜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구축 촉진

  – 모바일 트래픽 폭증 시대 대비 차세대 이동통신(5G) 기술 선도 및 주파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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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5 조기 확산으로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선진화 

○ ICT 생태계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동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생태계 

선순환 발전 보장

  – 생태계 참여 네트워크, 단말 제조, 인터넷 기업 등 별로 전체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 위한 일정한 역할 부여 

  – 수익의 일정 부분 등으로 공동 기금 마련 등 검토

○ 통신서비스 정책 재정립 :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함께 mVoIP 허용 검토

  – All-IP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중심 요금구조 확립

    * 기존의 요금 및 접속 정책은 음성(서킷)과 데이터(패킷)를 별도로 전송하던 방식에 근거해 수립된 

정책으로 음성도 데이터(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접근 필요 

  – 이동망을 통한 mVoIP는 트래픽 발생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청구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이용량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 비용 없이 이용 

가능

    * 현재 SKT, KT는 월정액 54천원(3G), 52천원(LTE)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만 mVoIP 이용 허용, 

LGU+는 전체 이용자에 허용하나 이용량은 제한

  – 이용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가 가능

해져 벤처 붐 등 조성에 기여

(4) 스마트 시대 적합한 규범 재정립

○ 의의

  – 스마트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은 기존 정보 사회를 지탱해 온 가치체계와 

충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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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등 진화된 ICT 기술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문화 전반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대한 성찰적 

재구성 필요

○ ICT 인프라 복지

  – ICT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복지사회를 지향, ICT를 통해 국민들의 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참여, 사회 통합 등 비전 제시

  – 새로운 디지털 격차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대응체계 강화 

○ 정보 공개 확대

  – 개방적 혁신과 협력적 창조전략 차원에서 정보공개법 제정 및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기반 공공기관 정보의 원칙적 공개 도입 등 능동적·

주도적 정보 공개 추진 검토(CCL의 경우 수익 배분(셰어링)에 대한 가이드 

역할도 가능)

  – 민간 참여·혁신 촉진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행정 

효율성·투명도·신뢰성 제고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 실명제(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등과 맞물려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등 다양한 자율규제 강화방안 마련 및 활성화

  – SNS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심의 관련 법제 정비 및 각종 

심의기관의 감축적 일원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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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개방형 플랫폼 제공으로 공유경제 선도

○ 의의

  – 스마트 시대, 기존의 상품 경제, 소유 경제 ⇨ 서비스 경제, 공유 경제로 

전환

  – 개방적 혁신과 협력적 창조전략으로 정부부터 오픈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경제, 초연결사회 주도

○ 2단계 국가사회 정보화

  – ’80~’90년대가 1단계 중앙집중형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었다면

  – 이제는 치안, 복지, 환경, 교통, 의료, 아동·여성호보, 재해재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제2단계 스마트 분산형 국가복지전산망사업 추진

○ 개방 공공정보 기반 신산업 및 전문벤처 육성

  – 스마트 분산형 국가복지전산망을 통해 수집된 공공정보를 포함, 국가적 

데이터 인텔리전스 향상을 위한 공공정보의 종합적 개방·공유·활용 

계획 수립

    *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trading)은 공공정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각치를 10억 파운드, 잠재적 가치를 

150억 파운드 규모로 산출 

  – 이와 함께 HTML5, 클라우드, 사물통신, 빅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육성으로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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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ICT 거번너스 개편방향 제언

IV.

○ 소프트 경제, 창조 경제, 선진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부처(집중형 거버넌스) 설치가 

필수

○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 제시

○ 첫째, ICT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부조직

  – ’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ICT는 타산업의 인프라로서 개별산업 수준에서의 

별도 산업정책 및 정부조직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SNS 등 가전, 방송, 통신 등의 기존 산업영역

으로는 분류되기 어려운 신규 ICT 영역이 계속 등장하며 독자적 정책 필요성 

증대

  – 특히 각국의 ICT산업 주도권 다툼이 글로벌 ICT 생태계간 경쟁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C-P-N-D)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이 가능한 정부조직 구조가 절실

    *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글로벌 리더에서 추격자로 추락할 위험에 직면

○ 둘째, 각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 G7 국가만 보아도 ICT를 진흥하고 규제함에 있어 자국의 실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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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 운영(특정패턴 부재)

    * 美와 日은 규제와 진흥기관을 일원화한 케이스, 英과 加는 규제기관 일원화, 진흥기관 이원화의 

형태, 佛과 獨은 규제기관 및 진흥기관을 모두 이원적으로 운영

<G7 국가의 ICT 정책구조 비교>

국가
미디어 정보통신

규제 진흥 규제 진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1934년)

국가통신

정보관리청

(NTIA, 1978년)

영국

방송통신

규제위원회

(Ofcom, 2003년)

문화미디어

스포츠부

(DCMS, 1997년)

방송통신

규제위원회

(Ofcom, 2003년)

기업혁신기술부

(BIS, 2009년)

프랑스

시청각

고등평의회

(CSA, 1989년)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MCC, 1997년)

통신우정규제청

(ARCEP, 2005년)

경제재정산업부

(MINEFE, 2010년)

독일
州미디어청

(1980년)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

(BKM, 1998년)

연방통신청

(1998년)

연방경제기술부

(BMWi, 1917년)

일본
총무성

(MIC, 2001년)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

(AGCOM, 1997년)

경제개발부

(MED, 2007년)

통신규제위원회

(AGCOM, 1997년)

경제개발부

(MED, 2007년)

캐나다

라디오TV

통신위원회

(CRTC, 1976년)

문화유산부

(DCH, 1996년)

라디오TV

통신위원회

(CRTC, 1976년)

산업부

(IC, 1993년)

* 자료 : 각국 홈페이지(2012).

  – 그러나 이러한 외관적 형태에도 불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새로운 

기관형성이 극히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처 설치 대신에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기구를 두고 통합적 ICT 정책의 공백(policy vacuum)을 채우고 유사 

집중형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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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 대통령부 관리예산처(OMB)에 전자정부국(OEGIT) 및 국가 CIO 운영, 英 : 내각부 CIO&SIRO(Senior 

Information Risk Owners), 日 :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IT 전략본부 운영

  – 특히 우리는 세계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94. 12월)하고 정보화와 ICT

산업(수요-공급) 간 선순환 발전을 통해 ICT 강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활용할 필요 

    * 우즈벡 등 개도국의 경우 한국의 ICT 정부 형태를 포함해 그간 정보화 정책의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일체(turn-key 방식)를 전수받길 희망중

  – 석유 부국 사우디에 석유부가 있듯, ICT 강국 한국에는 ICT 전담부처 필수

○ 셋째, 위상 제고 된 ICT 전담부처로 분명한 시그널링 필요

  – ICT 전담부처 해체 및 4개 부처로 분산 이후 ICT 업계의 불편이 가중되고

(다수 부처 상대, one-stop 지원서비스 기대 곤란) ICT 종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소위 ICT산업 홀대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도 ICT 생태계의 진화추세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 ICT 통합 전담부처 제시 필요

  – ICT 전담부처 해체가 관련 업계 및 예비 종사자, 관심 학생 등에게 향후 

ICT 분야의 미래 전망에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음

○ 넷째,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미디어 융합시대 대응

  – 인터넷을 매개로 방송·통신을 넘어 모든 미디어(신문·출판·음악 등)의 

융합이 가속화

  – 이처럼 이미 미디어 시장이 - (전송)매체 구분 없이 -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정책기관도 이를 하나로 보고 정책 및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OECD도 회원국 사례 분석 후, 융합(convergence) 진전에 따라 최소한 방송

통신 규제 관련해서는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경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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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Resoponsibilities” (OECD, 2006)

  – 미국, 영국에 이어 최근에는 프랑스도 디지털 인프라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

위원회(CSA)와 전자통신우편규제위원회(ARCEP) 간 통합 움직임(르 피가로, 

’12. 8월) 

    * CSA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Audiovisual High Council)

ARCEP :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Regulatory 

Authorit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ostes)

○ 다섯째, ICT와 문화를 연계하여 콘텐츠 등 창조산업 선도

  – 스티브 잡스 사례 등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통섭이 세계적 추세

  – 과거의 기술 주도를 넘어 기술과 문화의 접목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함으로써 창조산업·창의경제 이행 촉진

  – 소녀시대가 온라인으로 미국시장 진출하는 데는 5년 소요, 싸이의 강남스

타일은 유튜브(ICT 기술) 통해 약 2달여 만에 빌보드 차트 2위 기록

    * K-pop, 드라마, 관광 등의 한류문화는 현재 ICT(유튜브, 인터넷)를 통해 세계와 소통·확산 중

    * “한류는 IT 통해 문화 전파된 첫 사례”(이어령 前 문화부장관)

    * “뉴욕은 지금 IT와 콘텐츠가 만나 실리콘 앨리 2.0으로 변모중, 콘텐츠가 IT 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5년간 IT 벤처 1천개 창업”(조선, ’12. 5월)

○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토대로 다음의 개편대안 제안

○ 가칭 정보미디어혁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Media and Innovation)

  – 현재의 분산된 부처 체제로는 스마트 빅뱅의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과거 정보통신부의 ICT 산업 진흥과 규제, 국가정보화 

기획 기능에 새롭게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기능을 통합



••• 33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선진경제 진입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및 정책 제언

정 책 자 료 집

  – 이를 통해 출판저작물, 엔터테인먼트, 광고 분야 등 콘텐츠 영역의 완전 

통합과 저작권 총괄 기능 부여로 C-P-N-D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콘텐츠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 도모의 강점

    *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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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그간 주요기관별 ICT 거버넌스 개편대안 종합>

구분 주요내용

과실연(’11.12월) 정보미디어부 + 공공방송위원회

새누리당(’12.1월) 정보통신부

민주통합당(’12.2월) 정보통신미디어부

국가정보화전략위(’12.2월) ICT 전담부처 + 위원회(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12.4월)
IT 총괄부처 4가지(안) 제시

 - 대통령 산하, 독임제, 위원회, 정책+규제 분리

공발연(’12.2월) 문화소통부 + 문화소통규제위원회(소속기관)

부활 IT 강국 100만 

서명운동본부(’12.3월)
정보미디어부 + 청와대 IT수석실

한국방송학회(’12.5월) ICT 부처(플랫폼형 거버넌스) + 위원회

한국행정학회(’12.6월)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대통령 소속)

한국정책학회(’12.6월) 정보매체경제부(우정사업) + 위원회(소속기관)

모바일코리아 포럼(’12.6월)
ICT 전담부처 + 위원회(소속기관)

정보혁신부 or 정보문화혁신부

국가정보화전략포럼(’12.6월) ICT 전담부처 

스마트 ICT 포럼(’12.6월)

정보혁신부 + 위원회(소속기관)

부총리 체제(창조경제담당 or 창조산업담당) + ICT 전담부처

ICT 전담부처 + 청와대 ICT 담당수석

국회 ICT 전문가 포럼(’12.7월) ICT 전담부처

스마트 ICT 포럼(’12.8월)
정보매체부 or 방송정보통신부(우정사업) + 위원회

ICT 전담부처

한국국정관리학회(’12.7월) ICT 전담부처

정보통신정책학회(’12.7월)
소통매체부 + 공공방송위원회

ICT 전담부처 + 위원회(소속 또는 별도)

한국미디어경영학회(’12.7월)
ICT 전담부처(우정사업) + 민간합의제 기구*

* ICT 정책심의위원회 + 콘텐츠심의위원회

새 정부 문화미디어 

산업정책방향 토론회(’12.7월)
ICT 전담부처 + 위원회

미래IT강국전국연합(’12.8월) ICT 전담부처

소통과 창조 포럼(’12.8월)
정보매체혁신부 + 위원회(소속기관) + 우체청 + 

청와대 ICT 수석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예산 심의)

한국정책학회(’12.9월) 정보혁신부 + 방송규제위원회(소속) + 우체청

스마트 ICT 포럼(’12.9월)
정보혁신부

ICT 전담부처 + 우정사업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방향 

토론회(’12.9월)
정보미디어부 + ICT수석 + ICT위원회(대통령 위원장)

ICT 대연합(’12.9월) 정보매체혁신부

한국IT리더스 포럼(’12.9월) ICT 전담부처

 * 자료 : 인터넷 종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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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ICT 전담부처 설치로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 

V.

○ 그간 우리가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불 경제를 이루어 냈다면,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SW 등 

ICT 기반의 창의지식 신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및 상호 보완이 필수

○ 그러나, 제조업과 창의지식산업은 그 본질에서 상이

기존 제조업

VS

창의지식산업

․ 오프라인

․ 유형의 재화

․ 대규모 조직

․ 안정적 환경

․ 굴뚝산업에 ICT를 접목하고 

활용하는 것 

․ 기본적으로 온라인

․ 무형의 서비스

․ 개인이나 벤처기업

․ 상대적으로 변화가 극심

․ ICT 그 자체로 에코시스템

(생태계)을 이루어 발전

○ 따라서 육성전략도 차별화

  – ICT를 체화된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개인과 소집단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고양·장려

  – 대규모의 투자보다 소규모의 다양한 실험·혁신·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개발 및 기업한경 조성

  – 더욱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창의성·독창성이 자유롭게 표출

되어 개방·공유·연계·조합·협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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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두가지 성장동력(growth-engine)은 그 본질과 육성전략이 상이하므로 

전통적 산업부처와 함께 창의지식산업을 전담할 별도의 부처가 필요

○ 따라서 새로운 ICT 전담부처를 통해 창의지식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될 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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